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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T I O N A L  G E O G R A P H I C  T R AV E L E R  KO R E A  

2 0 2 3  M E D I A  K I T



N A T I O N A L  
G E O G R A P H I C  
P A R T N E R S

“우리는 획기적인 스토리텔링과  

경험을 통해 우리 세계의 경이로움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호기심과 탐구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Q U E S T  F O R  A N  I N S P I R E D  S U S T A I N A B L E  L I F E S T Y L E

N A T I O N A L  
G E O G R A P H I C  

S O C I E T Y

“우리는 과학, 탐구, 교육, 

스토리텔링의 힘을 우리가 사는 곳을 

보호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N G P
S T R A T E G Y

N G S
S T R A T E G Y

B R A N D E D
C O N T E N T S

B R A N D E D  C O N T E N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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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삶의 경이로움을  

사실을 통해 발견합니다.

때로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  

우리만의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대담함

멈추지 않는 호기심으로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호기심 

매혹적인 경험과 이야기로  

독자를 이끕니다.

흥미로움

탐험가와 모든 사람의 탐험에 대한  

열망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고취시키며 

여행을 통해 삶을 긍정하는 태도에  

공감합니다.

긍정적인진정성 

N A T G E O  B R A N D  P I L L A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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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 O  W E  A R E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

2023년 3월호 표지 예시

R E A D E R ’ S  P R O F I L E
연령  18~65세

결혼 여부  미혼 31% 

기혼 52% (아이가 있는 경우 40.2%)

교육 수준  대학교 졸업(재학 포함) 65% 

대학원 졸업 이상 35%

직업  전문직, 경영인 67%  

 일반 직장인 33%

P U B L I C AT I O N

발행부수 3만 5천 부

발행주기 월간

발행일 매월 25일

규격 222 × 270mm

M A L E  /  F E M A L E  ( % )

61 %3 9 %

8 0 %

6 0 %

4 0 %

2 0 %

0 %

1 8 -2 4 2 5 - 5 4 5 5 +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은 진정성 있고 독자적인 취재 기사와 압도적인 포토그래피로 여행을 넘어서  

탐험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제공함으로써 독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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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E OF PLACE,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E D I TO R I A L

OBSESSIONS

나는 네 살 때 스키를, 여덟 살 때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

했다. 강원도 평창의 휘닉스파크에서 처음으로 스노보드 세

계에 입문하였고 선수가 되어 올림픽에 출전하는 꿈을 품었

다. 당시 올림픽 스노보드 종목은 하프파이프뿐이라 자연스

럽게 나의 주 종목이 되었다. 하프파이프는 반원의 구조물에

서 스노보드를 타며 공중 기술을 부리는 종목이다. 그렇게 중

학교 3학년 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28세까지 선수 

생활을 하며 국내외 곳곳에서 스노보드를 탔다. 우리나라에

서는 겨울에만 스노보드를 탈 수 있다 보니 다른 계절에는 눈

이 있는 나라로 전지훈련을 다녔다. 스노보드를 타는 장소에 

따라 느낌은 저마다 다르다. 날씨와 해발 그리고 여러 환경에 

따라서 설질이 달라지는 까닭이다. 봄이 되면 눈이 슬러시처

럼 말랑말랑해지는데, 나는 이런 설질에서 보드 타는 걸 제일 

좋아한다.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말랑한 눈 위에서는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맘때쯤 새로운 기술을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가고 싶은 그곳, 캐나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98년, 처음으로 해외 전지훈련

을 갔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약 125km 떨어진 휘

슬러. 이곳에 위치한 휘슬러 블랙콤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총면적이 우리나라 보통 스키장의 10배

가 넘는데, 그 크기는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가늠이 불가할 

정도다. 입구에서 나눠주던 지도를 펼쳐본 순간, 하나의 거대

한 도시가 아닐까 싶었다. 온종일 스노보드를 탔는데도 아직 

전체 면적의 10분의 1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의 놀라움이란! 매일 보드를 타며 전역을 돌아보는 데 무려 

20일 정도 걸렸다. whistlerblackcomb.com 

휘슬러는 스키장뿐 아니라 마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

다.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공원으로 나와 바비큐 파티 등

을 하며 여유를 즐겼다. 이곳에 있는 수많은 호수 중 나는 로

스트호수를 좋아했다. 호수에서 낚시하는 사람, 풀밭에 누워 

책을 읽거나 일광욕을 하는 사람, 부메랑을 날리거나 럭비공

을 던지고 캐치볼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활동을 구경하는 재

미가 있었다. 2010년 제21회 밴쿠버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내

가 가장 애정하는 휘슬러에서 시합하기를 소망했는데, 아쉽

게도 스키 경기만 이곳에서 하고 스노보드 경기는 밴쿠버 도

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사이프레스 마운틴에서 열렸

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밴쿠버 시내 전경을 감상하며 보드

를 탈 수 있다는 것. 내가 전지훈련을 위해 가는 곳은 대부분 

시골에 위치해 스키장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

이프레스는 도심 접근성이 좋고 밴쿠버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데다 사이프레스주립공원의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다. 

cypressmountain.com

세계 정상급 선수와 함께, 뉴질랜드

매년 여름이면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뉴질랜드로 훈

련을 떠났다. 스키장은 대부분 해발고도가 높은 설산에 자리

한 경우가 많은데, 산 곳곳에 양 목장이 있다. 자연스럽게 양 

떼를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고, 뉴질랜드는 사람보다 양이 더 

많이 산다는 이야기를 실감했다. 한번은 차를 타고 스키장으

로 향하는 도중 양 떼가 길을 가로막아 지나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던 기억이 난다. 내가 훈련했던 곳은 뉴질랜드 남섬 와

나카Wanaka에서 35km 떨어진 카드로나 알파인 리조트. 뉴질

랜드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매년 스노보드 월드컵을 개최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이 시기에 항상 이곳을 방문한다. 우리

나라의 무더위를 피해 카드로나에서 시원하게 보드를 타며 

유명한 선수들을 가까이 마주하는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

겠다. cardrona.com 

짜릿한 우승을 맛보다, 미국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주에는 다수의 스키장이 있는데, 

에픽패스라는 시즌권을 구매하면 이곳에 있는 스키장을 대

부분 이용할 수 있다. 내가 특히 좋아하는 곳은 카퍼 마운틴

Copper Mountain, 베일 리조트Vail Resort, 브레켄리지 스키 리조

트Breckenridge Ski Resort, 키스톤 스키 리조트Keystone Ski Resort

인데, 에픽패스로 카퍼 마운틴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이용 가능

하다. epicpass.com 

하프파이프 코스가 제일 먼저 생긴 곳이 브레켄리지인 

만큼 콜로라도주의 스키장은 하프파이프 시설과 다양한 슬

로프를 잘 갖추고 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나서 매

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했다. 이곳

에서 새로운 기술도 많이 성공했고, 그 기술로 2012년 TTR 

월드스노보드투어 US 레볼루션대회 하프파이프 부문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대회 우승까지 차지했다. 그 당시 얼마

나 짜릿했던지! 미국 친구들이 와서 안아주고 축하 인사를 

건네는데,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전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국가대표 선수 김호준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최초로 진출했다. 이후 소치 동계올림픽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최장 13년 동안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했다. 현재 

‘보타남김호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스노보드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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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게, 높게, 
강하게–함께!

사계절 내내 

스노보드를 즐기고 

싶다면

만년설을 품은 스위스 

체르마트는 해발 

1600m에 위치한다. 

이곳 스키장 정상은 

해발 3000m에 

가까워 처음에 오르면  

숨 쉬기가 어렵다. 

고산병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고도에 적응할 때까지 

무리하지 않도록 하자. 

33NATIONAL GEO GRAPHIC TRAVELER KOREA

CITY GUIDE 얼라이브 새크라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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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위치한 

새크라멘토는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금광 지대로 가는 

관문이었다. 당시 아메리카강 

인근 지역인 콜로마Coloma에서 

최초로 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새크라멘토 중앙에는 코린트 

양식으로 건축한 황금색 주의회 

의사당이 있다. 날마다 내리쬐는 

햇살에 건물이 눈부시게 빛난다. 

의사당을 둘러싼 풍치지구를 지나 

도시 곳곳을 가볍게 살펴보자.

글. 김호경HO-KYUNG KIM

새크라멘토강과 아메리카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비옥한 땅, 화창한 계절, 캘리포니아 드림을 경험하다.

KNOW IT

FARM TO TABLE
농장에서 출발해 식탁을 오르는 여정.

SAC R AM E NTO
3 8 °  3 4 '  5 4 "  N ,  1 2 1 °  2 9 '  4 0 "  W

새크라멘토강을 가로지르는  

타워브리지Tower Bridge와  

그 아래를 통과하는 배 한 척.

내년 3월부터 비엔나 시립 오페라 극장에서 

베토벤의 가곡을 들을 수 있다.

팜 투 컵

팜 투 테이블은 채소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템플 커피 로스터스Temple Coffee 

Roasters는 인도네시아에 오랜 기간 

머무르던 바리스타 션 코흐메셔Sean 

Kohmescher가 2005년에 오픈한 

카페다. 커피 농장에서 자란 원두가 카페 

로고가 새겨진 컵에 담기기까지 불필요한 

과정을 모두 제외했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브라질 등 현지 커피 농장과 

직접 만나 지속 가능한 관계를 이어왔다. 

캘리포니아에 6개 지점이 있으며 그중 

5곳이 새크라멘토에 자리한다. 16번가에 

있는 미드타운점 내부로 들어서자 고소한 

원두 향이 코끝에 감돈다. 나무로 만든 

카운터에는 신선한 원두가 진열돼 있다. 

재스민, 승도복숭아, 사과 내음이 나는 

에티오피아 레코 예가체프Ethiopia 
Reko Yirgacheffe를 맛보자. 

templecoffee.com

팜 투 포크

매년 9월이 되면 새크라멘토 전역에서 

거둬들인 수확물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 8만여 명의 인파가 팜 투 포크 

페스티벌Farm to Fork Festival에 

참여하기 위해 캐피톨 몰Capitol Mall 
주변으로 몰린다. 트랙터를 활용한 독특한 

퍼레이드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길목마다 다양한 푸드트럭이 즐비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현지에서 

조달한 올리브오일, 치즈, 농산물, 와인 등을 

맛볼 수 있다. 새크라멘토 셰프들이 요리 

시연을 선보이기도 하는데 다채로운 색감에 

눈을 떼기가 어렵다. 제철 재료를 활용해 

칵테일을 만들어보거나 작은 밭과 농장을 

견학하는 농업 전시회도 관람할 수 있다. 

올해에는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남짓 진행된다. www.farmtofork.com

약 8년 전, 새크라멘토의 시장이던 케빈 존슨이 이곳을 ‘팜 투 테이블’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덕분에 친환경 농업이 더욱 발달해 채소, 과일, 육류, 밀, 

쌀 등을 고품질로 재배하게 됐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농민 인구수를 자랑하며 

캘리포니아 농업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새크라멘토 농가에서 기른 각종 먹을거리는 마을의 셰프들을 거쳐 식탁 위에 오른다. 

그중 1950년에 문을 연 델 리오 보태니컬Del Rio Botanical에 방문해 보자. 농장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이곳은 약 81만m2에 달하는 녹색 땅에서 가지, 고추, 포도 

등을 키운다. 식사를 원할 경우 취향에 따라 선택 사항을 골라 예약할 수 있다. 농장과 

허브 정원을 둘러본 뒤 5가지 코스 요리를 즐기는 저녁 식사가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된다. 신선한 채소, 치즈, 와인, 염소 고기(혹은 토끼나 메추라기 고기로 변경 

가능), 과일, 차 등을 내놓는다. 식사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어스름이 짙어진다. 

www.delriobotanical.com

새크라멘토는 특유의 기후와 토양 덕분에 

토마토, 가지 등 각종 농산물이 잘 자란다.

팜 투 컵을 실천하고 있는 

템플 커피 로스터스의 

신선한 원두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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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전통 요리로, 해산물을 넣은  

신선한 파에야가 와인과 함께 플레이팅돼있다. 셔
터
스
톡

밥 

오
브 

 
 

라
만
차  

생각보다 저위도에 위치한 스페인의 기후는 유럽보다 

아프리카에 가깝다. 기후적 특성에 의해 적은 양의 식사를 여

러 번에 나누어 먹으며, 시에스타Siesta라 부르는 낮잠 시간이 

있다. 이렇게 자리 잡은 특별한 밥 시간은 그대로 스페인의 

역사를 관통한다. 중세 시대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이슬람 

문명이 이베리아반도에 머물 수 있었던 것도, 근대에 스페인

이 남미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열대의 식사 문화가 비슷했

기 때문이다. 그 결과 스페인 남부에는 아직도 아랍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중남미 국가의 대다수는 스페인어를 모

국어로 사용한다. 먹는 것에 대한 직접성은 서로 다른 문명을 

하나로 묶었고, 스페인에게 무적의 시대와 시절의 유적을 동

시에 선물했다.

야식 20:00~23:00 — 핀초스Pintxos 
이베리아반도와 유럽 대륙의 경계인 피레네산맥에는 사

철이 고스란히 공존한다. 남쪽 모퉁이를 돌면 높새바람에 말

린 겨울 하몽Jamón이, 동쪽 산자락에는 지중해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가을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가, 서쪽 능선에서는 대

서양의 산들바람에 숙성시킨 봄의 만체고Manchego 치즈가 

미각을 자극한다. 스페인 북단의 항구도시 산세바스티안San 

Sebastián은 피레네의 선물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린다. 해가 

지고 시원한 대서양의 해풍이 불어오면 사람들은 잰 걸음으

로 핀초스바를 향한다. 가판에 늘어선 앙증맞은 핀초스만으

로도 정신이 없는데, 바텐더는 사과로 만든 술의 이름이 사가

르노Sagarno라고 연신 강조한다. 주문을 하려면 카탈루냐어

인 시드라Sidra, 오크어인 시드르Cidre와는 구별해야 한다. 맛

보다 말을 먼저 맛봐야 하는 바스크 지역이다. 텔레비전에서

는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축구 경기가 중계되고 

있다. 한일전보다 더 치열한 감정싸움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핀초스Pintxos를 타파스Tapas라고, 사가르노를 시드라라고 부

르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된다. 

아침 7:00~9:00 — 데사이노Desayno 

해장은 간결해야 하며 전날의 기억을 해쳐서는 안 된다. 

마드리드 골목의 카페에 앉아 코르타도Cortado 한잔으로 바

스크의 사가르노를 해장한다. 코르타도는 스페인식 커피다. 

에스프레소 투 샷에 같은 양의 우유를 넣는다. 가벼운 빵이나 

스페인식 오믈렛 토르티야Tortilla를 같이 먹을 수 있으나 이

곳에서만큼은 코르타도 한잔으로 충분하다. 사철 건초로 키

운 라만차의 젖소와 알프스의 푸른 초목에서 자란 젖소에서 

착유한 우유는 풍미가 완연히 다르다. 어지간해서 거품이 일

지 않으며 따라서 짙은 향취는 쉽게 달아나지 않는다. 프랜차

스페인 카스티야라만차  

자치지방에 자리한  

알마그로시Almagro의 풍경. 

하루 여섯 끼의 식사와 한 번의 낮잠. 
스페인의 특별한 식사 시간을 따라 

라만차의 파에야를 찾아가는 길.

글. 정상원SANG-WON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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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T NOW
앞선 취향을 바탕으로 큐레이팅한 장소, 

그 여행지에서 발견해야 할 요소들

CITY GUIDE
도시별 필수 코스! Eat it, 

Enjoy it, See it, Stay it까지

WEEKENDER
NGT만의 시각으로  

제안하는 단기 근교 여행

PLACES WE LOVE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여행을  

고유의 사진으로 스토리텔링

OBSESSIONS
어떤 한 가지에  

사로잡혀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가  

EAT 
미식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깊숙한 면면을 살피다 

BEST OF THE WORLD
매년 전 세계 NGT 편집부가  

선정하는 지상 최고의 여행지

INSPIRATION
영감을 얻고 인생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필자의 아주 특별한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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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간 기획

BEST OF THE WORLD

2023년 탐험해야 할 경이로운 여행지

Artists on Expedition 노르웨이
City Life. 자그레브의 정서

BEAUTIFUL JOURNEYS

포근하게 즐기는 에스토니아의 호밀빵
파타고니아 북부 역동적 칠레 탐험
아일랜드 코퍼 해안

SYMPHONY OF ELEMENTS

대담한 모험가들을 매혹하는 뉴질랜드
호주 에어 반도의 풍미
시크릿 이스케이프, 태국 

FLAVORFUL JOURNEYS

서울의 맛. 노포부터 미쉐린까지 미식 철학
빵의 여정 
미식 도쿄 일러스트레이션
강진-해남 로드트립
Natural Food, 재료의 수집

GREENERY SCENE

웨일스, 영국 남부 국립공원
캐나다, 여행의 가치를 발견하라
내추럴 와인 탐닉
UK, GREAT ADVENTURES

WELLNESS TRAIL

발리, 고요의 세계 
교토, 수평의 공간
호주, 웰니스 트레일

01 02 03 04 05 06

LIKE A LOCAL , TRAVELER

런더너의 디자인 일상
북유럽 목수의 여름
우붓 럭셔리 리조트의 삶
싱가포르 화가의 기록

ADVENTURE

두바이 로드트립
요세미티 캠핑
프랑스 센강-라센아벨로 하이킹
Meet the Adventurer

ARTIST ON EXPEDITION

Urban City Life, 터키 브루사 with Celeb
함양 고택의 풍류

JOURNEY TO INSPIRATION

폴란드 바르샤바, 모든 요일의 아침
EPIC ADVENTURE, 이탈리아
New Iconoc Road, 경주

THE HOME

호텔에서 만나는 이국적 예술 
숲속 건축 
여행가의 집
여행을 탐닉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가든 파티

PHILOSOPHER + AROUND

인문학 여행 
Note from Author 
소설가 정영수의 남미 로드트립
황인찬 시인의 신안 셀렉션

07 08 09 10 11 12

E D I TO R I A L :  Y E A R LY  P L 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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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럭셔리를 경험하는 제네시스 로드트립 

시즌별로 여행지 한 곳을 큐레이팅, 키 메시지를 전달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동행으로 서사적 여정을 완성한다. 

매거진 기사와 함께 다큐를 기반으로 한 

감각적인 영상을 제작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한다.

70 71

용암의 역동성에서 비롯되다 용암동굴

시간이 축적된 형태의 수월봉에서 지질 트레일을 마친 뒤 제주의 동굴 탐사를 위해 

G80에 올랐다. 문을 닫는 순간 제주의 바람 소리가 사라지고 거친 노면을 인지한 

차는 주행 준비를 마쳤다. 낯선 길을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덕분에 

중산간도로의 굽이치는 경사면에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한다. 목적지는 제주 동부 

성읍민속마을 녹차밭 사이에 위치한 성읍녹차동굴. 동굴로 가는 길에 양옆으로 

널따랗게 펼쳐진 녹차밭은 가장 짙푸른 녹색의 계절을 맞았다. 지평선과 맞닿은 

오름과 저 멀리 산등성이 뷰가 인상적이다. 이곳 땅은 물 빠짐이 좋은 화산암반 

토양이다. 여기에 온화한 섬의 기후와 맑은 지하수가 더해져 차밭을 일구기 좋다. 

“우와, 여기 굉장히 멋진 곳이네요. 이런 용암동굴은 현무암질 화산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 중 하나예요. 분출된 용암은 표면부터 굳기 시작하는데,  

이때 굳지 않은 용암이 경사 방향으로 흘러 나가면서 형성된 것이 

용암동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동굴 안으로 들어가보면 용암이 

흘러나가는 듯한 역동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질학자 이응상)

순간 동굴 입구에 선 여행자를 시원한 바람이 휘감아 돌자 섬의 습한 열기가 

잦아든다. 두꺼운 암석으로 둘러싸여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동굴은 

 1년 내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여름엔 시원하게 느껴진다. 

인공적인 장치 하나 없는 원시의 동굴 속으로 조심스레 들어선다.  

막힌 동굴 끝으로부터 안개가 차오르고, 천장엔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낯선 이의 

방문을 경계하는 중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원형의 모습으로 보존된 울퉁불퉁 

굴곡진 동굴의 천장이 용암의 자취를 상상하게 만든다. 

NAVIGATOR 오늘은녹차한잔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4772

태초의 시간을 새기다 수월봉

제주의 서쪽 자구내포구에서 노을해안로를 따라 1.3km쯤 달렸을까.  

제주의 처음을 형성한 화산활동의 과정과 흔적을 고스란히 관찰할 수 있는 

수월봉에 도착했다. 지층의 결을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수월봉의 절벽.  

1억 8000년 전의 뜨거운 마그마가 물을 만나 폭발하듯 수월봉이 형성되었고, 

이후 파도에 의해 절단면이 만들어졌다. 절벽과 마주한 해안가에는  

검은색 현무암이 파도에 깎여 부서진 검은 모래가 펼쳐져 있다.  

“항공사진을 보면 근처에 여러 기생화산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월봉  

북쪽 몇 개의 기생화산이 분출하며 화산재를 내뿜었을 것이고, 화산재가 

퇴적해 수월봉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단 한 번의 화산활동으로 지금의  

모습이 된 건 아닙니다. 반복된 지층의 수로 몇 번의 화산활동을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유추해볼 수 있죠.” (지질학자 이응상)

멀리서 보았을 때는 치열했던 지각 활동을 일제히 멈춘 고요의 장소 같았는데 

가까이 다가서니 기왓장을 켜켜이 쌓아놓은 듯한 수월봉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처럼 에너지가 넘쳤다. 해안 절벽의 틈새를 채우고 있는 작은 게들의 

바쁜 움직임과 절벽을 타고 연신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그렇다. 녹고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이 물방울은 지층을 통과한 빗물이 그 아래 진흙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고 흘러나온 것이다. 그로 인해 절벽 아래쪽 땅은 온통 이끼로 

뒤덮였다. 주변의 검은 모래 해변에는 톳이나 모자반 등 갈조류가 풍부한데, 

원형 그대로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이곳 사람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NAVIGATOR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60

자연과 교감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바탕에 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계절은 한여름을 통과하

는 중이었고 푸른 초원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산했다. 그 속에서 제주의 말들은 평온

한 계절을 지나는 중이었다. 천연 염료를 쓴 나파 가

죽 시트와 나무의 자투리 조각과 재활용 소재를 활용

하여 재탄생한 G80의 인테리어는 마치 자연의 일부

처럼 어느새 제주의 풍경에 동화되었다.

NAVIGATOR 성이시돌목장 제주시 한림읍 산록남로 53

+  

S U S TA I N A B L E  J O U R N E Y  
지속가능한  
공존에 대하여

PARTNER CONTENT FOR GENESIS 

66

DEEP DIVE 
INTO 

THE WILD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하듯 생성된 화산섬 제주에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본질을 거스르지 않는 움직임으로 땅의 온기를, 물의 순리를, 숲의 생명력을 

깨닫는 시간. 여행자는 그 안에서 감각을 일깨운다. 신비로운 분위기의 원시림을 달리며 지형과 호흡하고, 거친 파도 앞에서 마음의 고요를 찾는  

요가 동작을 완성하며, 켜켜이 쌓인 지층을 탐사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공존을 사유한다. 제네시스 ELECTRIFIED G80와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자연에 

존재하는 본질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여정을 열망하며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해나간다. 글. 임보연BO-YEON LIM  사진. 김현민HYUN-MIN KIM

GENESIS ROAD TRIP 

제네시스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여행: 제주 편

PARTNER CONTENT FOR GENESIS 

M AGA Z I N E

매력적인 여행 스폿과  
정제된 드라이빙 루트를 
스토리텔링하다

V I D E O

감각적인 주행 신, 적극적으로  
장소의 본질과 교감하는 
비주얼라이징

제네시스 로드트립  

<제주 편>

“NatGeoTraveler스타일로 재해석하는 브랜디드 콘텐츠” 

PA RT N E R  C O N T E N T



8

S P E C I A L  E D I T I O N  fo r  t ’way  A i r

티웨이 항공 기내지

2023년 3월호 표지 예시

P U B L I C AT I O N

발행부수 1만 부

발행주기 계간

발행일 3, 6, 9, 12월 25일

규격 222 × 270mm

운항노선  2020년 1월 기준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은 2023년 티웨이 항공과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 〈티웨이 항공〉 특별판으로 티웨이 항공 기내지를 제작합니다.

55 47 8
전체 운항노선 국제선 국내선

러시아 RUSSIA

선양
Shenyang

중국 CHINA

몽골 MONGOLIA

옌지(연길)
Yanji

지난
Jinan

서울

도쿄
Tokyo

일본 JAPAN

한국 KOREA

삿포로
Sapporo

오사카
Osaka

대구Daegu
부산Busan

후쿠오카
Fukuoka

Seoul

광주
Gwangju

칭다오
Qingdao

청주Cheongju
인천Incheon

가오슝
Kaohsiung

마카오
Macau

홍콩
Hongkong

제주
Jeju

보라카이
Boracay

괌
Guam

오키나와
Okinawa

세부
Cebu

호찌민
Hochiminh

나트랑
Nhatrang

사이판
Saipan

클락
Clark

베트남 VIETNAM

필리핀 PHILIPPINES

장자제
Zhangjiajie

타이중
Taizhong

타이베이
Taipei(Taoyuan)

원저우
Wenzhou

타이베이
Taipei(songshan)

우한
Wuhan

치앙마이
Chiangmai

비엔티안
Vientiane

하노이
Hanoi

산야
Sanya

라오스 LAOS

다낭
Danang

방콕
Bangkok

태국 THAILAND

싱가포르 SINGAPORE

시드니
Sydney

호주 AUSTRALIA

S
P

E
C IA

L  E DT I O N FO
R

 t'w
ay AIR

SPECIAL EDITION
VOL . 1

SPRING 2023

〈티웨이 항공〉 ×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특별판

앞표지

〈티웨이 항공〉 ×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특별판

뒷표지

DOUBLE COVER MAGAZ 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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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 L  M EDIA 

•  강남 버스 중앙차로 뱅뱅사거리, 논현역, 신사역, 양재역, 코엑스 앞 외 다수

•  광화문 및 종로 일대 버스 중앙차로 광화문 시내, 종로 1, 2, 3, 4가 외 다수

•  이태원 일대 KUHO앞, 올리브영 한남, 제일기획 맞은편, 라인프렌즈 맞은편 외 다수

• 여의도 더 현대 미디어월

• 밀리의 서재

DISTRIB U TED

• 전국 대형서점 판매 

• 롯데면세점 VIP 라운지

• 인천공항라운지

•  제네시스 스페이스

•  커피빈 매장(서울 전역) 

•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매장 서울 전역

•   관광청, 여행사, 항공사, 국내 4~5성급 호텔 및 리조트 파트너사

•  관광공사 및 지자체

* 배포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의  

배포 및 홍보

D I ST R I B U T E D



10

SOCIA L  M EDIA & P OTAL P OSTING SERVICE

INSTAGRAM
@natgeotravelkor

NAVER POST
post.naver.com/ngt_korea

FACEBOOK
@NatGeoTravelerKorea

YOUTUBE 
www.youtube.com/@NatGeoTravelerKR

네이버 여행 검색 제휴 서비스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가  

네이버의 여행 콘텐츠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국내외 여행지 검색 시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의  

여행 기사를 메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  홍콩, 하와이, 태즈메이니아를 검색 상위에 NGT 기사 연동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의 온라인 채널

S O C I A L  N E T WO R K  S E RV I C E

WEBSITE
www.natgeotraveler.co.kr

CONTENTS BUSINE S S

다양한 브랜드 및 산업군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여행 콘텐츠를 함께 만들고 공유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natgeotravelkor/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41466008
https://www.facebook.com/NatGeoTravelerKorea
https://www.youtube.com/@NatGeoTravelerKR


T H A N K  YO U

(주)에이지커뮤니케이션즈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08 창원빌딩 2층(02837) 2F CHANGWON BLDG., 108 SEONGBUK-RO, SEONGBUK-GU, SEOUL, KOREA, 02837 | T 82.2.763.8600 | F 82.2.3676.2022 

www.agcomm.co.kr

http://www.agcomm.co.kr
http://www.agcomm.co.kr

